
칸타빌레 (Cantabile)는이태리어로 아름답게노

래하는이라는의미다.클래식문화예술공연단체앙상

블칸타빌레는이름처럼관객들에게아름다운음악

을들려주고싶은마음으로모인팀이다.음악이가

진서정성과감성을오롯이전하고싶은광주 전

남지역클래식전문연주자들로구성됐다.

단체는바이올린을전공한김은민대표와음악

감독이자바이올린연주자강직을비롯해바이올

린강채명강상,비올라신세민,첼로김도영최승

미,피아노정의빈,클라리넷장양유그리고객원

연주자들까지15여명이함께이끌고있다.연주만

하고끝나는게아닌, 직접공연을기획하고해석

하며관객과진심으로소통하는무대를만들어보고

싶다는생각으로팀을꾸리게됐다.

지역에서활동하던 동료 음악가들끼리 비슷한 고

민과바람을나누면서 우리만의공연,우리만의해석

으로무대를만들어보면어떨까 고민했어요. 활동하다

보면주어진틀안에서연주할때가많은데, 정해진레퍼토

리를하는것만으로는늘아쉬움이남았죠.우리가하고싶은음

악, 전하고싶은이야기들을직접만들고싶다는생각이점점커

졌습니다.

그렇게 모인 이들은 앙상블 칸타빌레라는 이름 아래 2022년

12월겨울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창단연주회를열었다. 모차르

트, 그리고겨울이라는제목과함께모차르트의 플루트4중주A

단조를시작으로18세기중 후반유행한기악곡 디베르티멘토D

장조와스비리도프의 눈보라 , 차이코프스키의 사계 , 비발디의

사계협주곡4번F단조 ,피아프의 사랑의찬가 ,앤더슨의 크리

스마스페스티벌 등계절과어울리는감성적무대를꾸몄다.

창단이후꾸준히다양한기획무대를선보여왔다.지난7월11일

연정기연주회 죽음과소녀는특히기억에남는무대다. 문진탁

지휘자, 엄광용비올리스트와의협연으로펼쳐진이날공연은체

코낭만주의작곡가요세프수크의 세레나데를시작으로,독일작

곡가막스브루흐의 로망스 그리고프란츠슈베르트의 죽음과소

녀를구스타프말러가편곡한버전까지 삶의아름다움과죽음을

표현하는곡들을선보였다.

너무무겁거나비극적인분위기만담고싶진않았어요. 죽음

이라는주제를통해,우리가살아가는순간들에대해더깊이생각

해보고,그런감정을함께나눌수있으면좋겠다는마음에서기획

했죠. 그래서프로그램을구성할때도단순히어두운곡만나열하

기보다는,삶의서정성과따뜻함,그리고죽음앞에서느끼는감정

들을자연스럽게이어지는흐름으로풀어내고자했어요.

지난해7월광주북구문화센터공연장에서마에스트로잔루이지

잠피에리와협연한 세계적거장과함께하는음악회도빼놓을수

없는무대다. 잠피에리는런던심포니와BBC 오케스트라부지휘

자등을역임

하고 오페라

심포니카 등 세계 정상

급오케스트라와협연해온정상급지휘

자로,김은민대표가이탈리아에서마스터클래스를수료했을때의

인연으로특별한무대가성사됐다.

또2023년에는전국장애인체전성공개최를기원하는화합콘서

트 동행을기획해선보이기도했다. 휠체어성악가이남현, 휠체

어댄서강세웅과함께한협업무대였다.

두분의진심어린표현이음악과어우러지면서굉장히큰울림

을줬습니다.무대위에서 연주자의자리가누구에게나열려있다

는걸보여줄수있었던순간이었고,저희에게도깊은배움과감동

을안겨준공연이었죠.

앙상블칸타빌레가공연을기획할때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지

점은 관객과의진심어린소통이다. 매공연마다 이번에는어떤

이야기를나눌수있을까 , 이음악이관객에게어떻게다가갈수

있을까를고민한다.

클래식음악이아무리깊고훌륭한예술이라해도,관객에게전

해지지않으면결국혼자만의연주로남게되잖아요. 단순히곡이

어렵거나화려하다고해서무대에올리진않아요. 그보다는하나

의주제를중심으로곡들사이에흐름이생기고,감정의여정이만

들어지도록신중하게구성하려고하죠. 죽음과소녀 공연도단지

슈베르트의명곡하나를연

주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음악들의 시선

을하나의흐름으로풀어가고자했던시도였고요.

이들은올해상반기에이어하반기무대준비에열을올리고있

다. 9월열리는 영광상사화축제 개막공연과같은달북구청이주

최하는 도심속작은음악회에참여할예정이다.

또 11월에는 서구문화센터 주최의 청년예술인 공공 프로젝트

청춘, 예술로찬란하게 무대를준비중이다. 가을이저물고겨울

이서서히다가오는계절의정서를음악으로풀어내는무대로, 선

선한바람처럼스며드는감정들과계절처럼흘러가는청춘의시간

들을섬세하게표현해보고자한다.

클래식뿐아니라대중음악과영상, 퍼포먼스등다양한장르와

의협업무대도구상중이다.앙상블칸타빌레의색깔을잃지않으

면서더열린무대와감각으로관객과만나고싶다고밝혔다.

앙상블칸타빌레가지향하는방향은지역에뿌리를두되,시선

을넓게가진예술단체로성장하는겁니다. 단순히연주를잘하는

팀을넘어,사람들의일상속에자연스럽게음악이스며들수있도

록돕는역할을하고싶죠.클래식이라는장르의울타리너머로나

아가더많은사람들과감정을나누는음악을지향해요.지금은작

은규모지만,진심이담긴울림이계속이어진다면결국큰울림으

로자라날거라고믿습니다. 김다경기자alsqlsdl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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